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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단신뉴스 농지차용 민간 기업 30% 증가 2014.7.24도쿄aT센터

기업명 내용

이온 (소매) 전국 15개소에서 직영농장, 500ha로 확대할 계획

이토요카도 (소매) 수도권 및 홋카이도에서 대규모 농장 운영

와타미 (외식) 유기야채 직영농장을 운영, 농지도 간접 취득

후지쯔 (전자기기) 반도체공장터에서 저칼륨 양상추 재배

스미토모과학 일본전국에서 농장을 운영, 야채가공사업에도 참여

JR큐슈 (철도) 2010년에 참여, 농업생산법인을 집약해서 생산품목 확대

◇ 민간 기업의 농업 참여 증가
 -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13년 말 시점에서 농지를 차용한 기업은 1,038개

사로서 전년보다 30% 가량 늘었다. ‘09년 개정농지법 시행으로 기업이 자
유로이 농지를 빌려 농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 일본 대형유통업체인 이온은 휴경지나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직영농장 운영
을 시작하여 현재는 홋카이도와 동북지방 15개소에서 합계 230ha를 운영하
고 있으며, ‘15년도 말까지 지금의 2배인 5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배 품
목은 양배추나 배추 등을 비롯하여 비닐하우스 재배도 착수하였다.

 - 소매업체 뿐만 아니라, JR큐슈(큐규 여객철도)는 JR큐슈팜을 설립하여 
토마토나 피망 등 7개 품목을 재배하고 있으며 향후 품목수를 늘려 브랜드
화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수확한 농산물의 가공센터도 설치하여 5년 후 
매출목표를 15억엔으로 잡고 있다.

◇ 금후 전망
 - 일본정부는 6월에 정리한 성장전략의 하나로서, 기업의 농업생산법인에 대

한 출자상한을 현재의 25%미만에서 50%미만까지 완화하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 통상국회에 농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그러나 기업의 농업참여는 아직 산발적으로서 농업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이
나 자본을 가진 기업에 대한 참가규제의 완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농지소유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5년 후에 다시 재검토할 
예정이나 조기 완화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민간기업의 농업 참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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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차용 기업 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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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소매업체가 PB상품을 확대하는 추세인 가운데, 신선농산물도 소매업체가 직접 

농장을 경영하여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는 사례가 향후 확대될 
전망으로서 한국산 신선농산물도 고품질 안정공급을 통해 소매업체와의 직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출 처 : 일본경제신문 (2014.7.10)


